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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노피, 희귀질환 환자 응원하는  

‘착한걸음 6 분걷기’ 캠페인 진행 
 

* 시민 참여형 캠페인, 스마트폰 걸음 기부 앱 통해 참여 가능 

* 희귀질환 환자의 정서 치유를 위한 무료 클래식 음원 발표 

 

대한민국 서울, 2021 년 4 월 28 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는 다가오는 5 월 23 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는 ‘제 7 회 착한걸음 6 분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 일 밝혔다. 

 

착한걸음 6 분걷기 캠페인은 사노피 그룹의 스폐셜티케어 사업부인 사노피 젠자임이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4 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공익 캠페인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환자를 응원하는 걷기 캠페인으로, 스마트폰 걸음 기부 앱인 ‘빅워크(Big walk)’와 ‘워크온(Walk 

on)’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노피는 캠페인 기간 동안 모인 걸음 수를 합산해 희귀질환 환자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7 회차를 맞은 캠페인은 4 월 28 일부터 5 월 19 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 19 로 더욱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의 정서적인 치유를 돕고자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사노피는 첼리스트 홍진호와 협업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Rare is many, Rare is 

strong, Rare is proud’의 의미를 담은 6 분가량의 클래식 음원을 제작했다. 이번 클래식 음악은 지친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6 분걷기에 참여하는 일반인들도 함께 걸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음악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음원링크) 또한 사노피는 음원의 스트리밍, 좋아요, 

리포스트 수 등을 합산해 기금 마련에 보탤 예정이다. 

 

국내 50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희귀질환 환자들은 낮은 유병률과 질환 인지도 탓에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귀질환 환자의 질환의 개선 정도를 판단하는 ‘6 분 보행 검사’에서 착안한 

‘착한 걸음 6 분걷기’ 캠페인은 희귀질환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질환 극복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희경 사장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대표  

“코로나 19 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들 역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올해 착한걸음 6 분걷기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보태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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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착한걸음 6 분걷기 캠페인’ 포스터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 

  

 

 

 

 


